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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건축·도시 분야의 시장 전망과, 건축·도시 상품 패러다임 변화, 융복합 교육수요 증가에 기초하여 경력자·실
무자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교육 수요,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건축·도시 
분야의 융복합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전반적인 요구 식별을 위해, 건설분야와 비건설분야 재직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수요 조사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기적 관점에서 실무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학문(세부전공 빈도증가율: 금융(716.7%), 경영(633.3%), 기획 및 마케팅(454.5%))과 기존 학문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
다. 두 번째,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결과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 대학의 장점을 상호 보완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세 번째, 융복합 교과과정내 
교육수요자의 교과과목 선택방식은 한정 자유형이 70.9%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체계는 건설 실무의 흐름에 맞추어 직무
관련 교과과목을 배치하고, 융복합 교과과목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emand of fus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
according to architecture and urban market changing, product changing, increasing fusion education demand. We 
conducted online surveys targeting construction and non construction field practitioners so that we want to identify
consumer’s needs about fus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arts. First, practitioners need to fuse business-related majors (Frequency changing ratio : financing(716.7%),
management(633.3%), planning(454.5%) etc.) and traditional majors. Secon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79 percent
of those questioned were in favor of switching the cyber and off-line operation methods for fusion education. They
require the complementary education system between off-line and cyber education based on education accessability. 
Thir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70.9 percent of those questioned were in favor of limited freestyle(Freedom of 
choices without required subjects). The curriculum should be arranged according to the flow of construction business
process including fusio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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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은 약 12.7조 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1]. UN의 조사에 따르면 2050년까
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약 1만 4천개 가량
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1천조 달러
의 막대한 세계 건설 시장이 예상되며, 지리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에 기반한 신규 건설 상품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2]. 위와 같은 세계 건축·도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도시 수요를 넘
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이
를 가능하게 하는 건설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3]. 이미 건축·도시의 패러다임이 정보통신, 전
자, 자동차, 사회, 문화 등의 융복합 기술이 패키지화된 
상품으로 구현되고 있다[4].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 
텐진 에코시티 같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혁신

적인 도시가 이미 실행단계에 놓여있다[5]. 하지만 현행 
건축·도시 관련 교육체계 내에서는 위와 같이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2만 5천 명 
가량의 건설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미래 첨단 건

축·도시와 같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끌어나가기엔 근본적
인 어려움이 존재한다[6]. 그 이유는 건설관련 학과의 독
립적인 교육체계에 근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산업분야 간의 결합을 통해 생산되는 융복합 상품은 개

별적인 학문분야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학문 간의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체계와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건축 및 도시 
분야의 학문적 토대위에, 정보통신, 전기, 전자, 소프트
웨어, 서비스 등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실용적인 상품
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7]. 현
행 4년제 학부 졸업생 위주의 신규 건설인력은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산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기존에 교육을 받은 경력자 ·실무자 위주의 융복합 재교
육체계를 통해 건설 시장 요구(needs)에 맞는 인력을 즉
각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8].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장 전망과 건축·도시 상품 패러다임 변화, 
융복합 교육수요 증가 등의 이슈에 기초하여 경력자·실
무자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방

법,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축·도시 분야의 융복합 교육에 대한 수요
자의 전반적인 요구 식별을 위해 2014년 08월 15일 부
터 09월 1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건설 분야와 비건설 분야 재직
자·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2천 500여건의 온라
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설문응답자의 교육관련 사항 및 융복합 교육
수요 조사, 온라인·오프라인 정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체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응답자의 일반사항
을 알아볼 수 있는 직종, 소속기관 규모, 직급, 경력기간, 
학력, 전공 등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이후 설문응답자의 
융복합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 전공분야, 희망
진출분야, 희망 진출분야 선정이유의 항목을 구성하였
다. 그리고 융복합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경험, 선호되는 교육방
식, 오프라인 정규 대학의 단점, 사이버 정규 대학의 장
점, 사이버 정규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항목을 활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첨단건축 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선호되는 교육과

정 운영방식, 교과과목의 융복합 정도와 배분, 교과과정 
운영체계, 교과목 선택방식의 설문항목을 활용하였다. 
본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는 건축도시 학과 내 교육과정 

개편(신설, 폐지, 개선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목 기획, 콘텐츠 개발, 교육방법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 항목
은 실무자·재직자들의 응답 편의를 고려하여 명목 또는 
순서형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 조사 결과
의 분석은 빈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설문응답자 직종은 크게 건설분야(65%), 비건설분야
(35%)로 구분되며, 건설분야 내에서는 설계 및 엔지니
어링사가 전체 설문응답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비건설분야에서는 부동산, 무역업, IT업체, 자산관리, 부
동산관리, 감정평가, 인테리어 등의 업종 근로자들이 포
함되어있다. 설문응답자의 소속기관 규모는 대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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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기업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대기업의 응
답분포가 가장 높은 빈도(40.2%)를 차지하고 있다.

Category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age

Client 26 10.2 10.2
 Design and engineering 67 26.4 36.6

General contractor 51 20.1 56.7
Specialty contractor 28 8.3 65.0

etc 89 35.0 100.0
All 254 100.0

Note: Abbreviation in table as follow, frequency: Fq; Percent: %; 
cumulative percent: Cumulative %

Table 1. Occupations of respondents

Category Fq % Cumulative %
Large 

(∼300 employees) 102 40.2 40.2

Meduim
(50∼300 employees) 58 22.8 63.0

Small
(∼50 employees) 65 25.6 88.6

etc 29 11.4 100.0
All 254 100.0

Table 2. Size of Company

Category Fq % Cumulative %
Staff 28 11.0 11.0
Chief 3 1.2 12.2

Assistant manager 14 5.5 17.7
Manager 31 12.2 29.9

Team manager 16 6.3 36.2
Deputy general manager 21 8.3 44.5

General manager 36 14.2 58.7
Director 56 22.0 80.7

Executive 35 13.8 94.5
etc 14 5.5 100.0
All 254 100.0

Table 3. Position of respondents 

Category Fq % Cumulative %
∼3years 33 13.0 13.0

3years∼5years 22 8.7 21.7
5years∼10years 35 13.8 35.4
10years∼20years 80 31.5 66.9

20years∼ 84 33.1 100.0
All 254 100.0

Table 4. Career period of respondents

표 3과 같이 설문응답자의 직급 빈도는 사원부터 경
영자까지 골고루 분포되어있다. 그 중 부장이상 급의 응
답자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경력빈도는 직
급 빈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직종, 소속기관 규모, 직급, 경력 빈도를 종합
해보면, 건설관련 분야 내 부장 이상 급의 응답자로 구성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설문응답자의 학력 및 전공 분포

표 5, 6과 같이 설문응답자의 학력분포와 전공 빈도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력자가 전
체의 약 75%에 해당한다. 전공은 건축 전공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시/부동산이 약 26%에 
해당한다. 

Category Fq % Cumulative %
High School 41 16.1 16.1

2-year Bachelor 45 17.7 33.9
4-year Bachelor 95 37.4 71.3
Master’s degree 57 22.4 93.7
Doctoral degree 12 4.7 98.4

etc 4 1.6 100.0
All 254 100.0

Table 5. Level of Education

Category Fq % Cumulative %
Architecture 103 40.6 40.6

Civil Engineering 25 9.8 50.4
Urban, real estate 68 26.8 77.2
Machine, facilities 15 5.9 83.1

Electronics 7 2.8 85.8
Firefighting, safety 3 1.2 87.0

Environment, energy 8 3.1 90.2
etc 25 9.8 100.0
All 254 100.0

Table 6. Major of respondents

3.3 융복합 교육수요 파악

본 연구에서는 건축·도시 분야 융복합 교육수요 파악
을 위해 설문응답자의 기존 세부 전공분야와 희망 세부 

전공분야 선택 결과를 이용하였다. 현재 세부 전공분야
는 하나의 항목만 선택이 가능하여, 진출 희망 세부 전공
분야는 복수로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다. 예를 들어 시공 
및 건설관리 항목을 현재의 세부 전공분야로 선택한 뒤, 
진출 희망 세부 전공분야 항목에도 시공 및 건설관리를 

선택한다면 해당분야의 교육 수요뿐만 아니라 융복합 수

요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일한 의미로 타 분야를 
세부전공으로 선택 할 경우 타 분야에 대한 융복합 수요

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복합 교육수요 조사 결과는 
표 7,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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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q % Cumulative %
Construction, construction 

management 79 31.1 31.1

Design, supervision 52 20.5 51.6
Asset management 22 8.7 69.3

Development 21 8.3 77.6
Operation, maintenance 17 6.7 84.3

Project planning, marketing 11 4.3 88.6
Law, public administration 8 3.1 91.7

Economy, finance 6 2.4 94.1
Business management 6 2.4 96.5
Structural engineering 5 2.0 98.4

IT, SW 4 1.6 100.0
etc 23 9.1 60.6
All 254 100.0

Table 7. Detail major frequency table of respondents

Category Fq % Cumulative %
Ratio 

of 
Change

Construction, construction 
management 94 15.9 15.9 19.0

Design, supervision 93 15.7 31.5 447.1
Asset management 65 11.0 56.8 209.5

Development 61 10.3 67.1 454.5
Operation, maintenance 57 9.6 76.7 9.6

Project planning, 
marketing 49 8.3 85.0 716.7

Law, public 
administration 44 7.4 92.4 633.3

Economy, finance 26 4.4 96.8 225.0
Business management 7 1.2 98.0 40.0
Structural engineering 7 1.2 99.2 75.0

IT, SW 5 0.8 100.0 -
etc 85 14.3 45.9 286.4
All 593 100.0

Table 8. Preferred detail major (multiple choice)

Category Fq % Cumulative %
Self-improvement desires 72 64 191

Expect to improve 
productivity by the synergy 
effect between major and 

preferred major

68 68 170

Creation of a new Market 53 55 157
The recession of related 

Industry fields 26 16 71

Need to change occupation 16 16 59
The company’s requirement 12 9 33

Prepare to promotion 6 5 24

Table 9. Reason for respondent’s selection of preferred
detail major (multiple choice)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응답자의 현재 세부 전공은 시

공 및 건설관리, 설계 및 감리, 자산관리, 개발에 주로 분
포되어있으며, 건설과 무관한 전공도 다수(9.1%) 분포되
어있다. 표 8을 보면 설문 응답자의 진출희망 전공에 대

한 다중응답 설문 결과, 전통적인 건설 분야의 세부 전공
은 꾸준한 수요가 있었다. 이는 해당분야에서 기존 재직
자·실무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징적인 부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자산관리, 개발, 
기획 및 마케팅, 경제 및 금융, 경영, 법률 및 행정 등 타 
전공 분야에 따한 응답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각 세부전공별로 빈도 증가율을 산출해보면 경제 및 금

융(716.7%), 경영(633.3%), 기획 및 마케팅(454.5%), 운
영 및 유지관리(447.1%)등의 항목이 매우 높은 증가율
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분야의 진출 또는 
교육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결과적으
로, 실무자 측면에서는 건설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전공보다는 실무와 연관성이 높고, 배우지 못하였던 
타 전공분야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

황이다. 뿐만 아니라, 본 설문 응답자들은 융합이라는 키
워드를 타 전공(특히 경영, 경제, 금융, 기획, 마케팅 등)
분야와의 융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는데, 
IT/SW와 같은 이종기술에 대한 융합은 설문응답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선택에 제한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특히 표 9와 같이 진출 희망 전공의 선택
이유를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자기개발욕구 충족, 전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업무 생산성 향상기대, 새로운 시장 
창출의 항목들이 60%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요
자들이 새로운 전공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시장 창출과 현재 전공 또는 
해당 산업분야의 쇠퇴 항목의 빈도가 높게 관측되었는

데, 그 이유는 건설 시장 환경에 빠르게 변화되어 기존 
전공만으로는 실무적 차원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력자·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한 융복합 교육과정은 비건설 분야에서 경영, 경제, 
금융, 기획, 마케팅, 개발, 운영, 유지관리, 자산관리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IT/SW와 같은 첨단 키워드는 실무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따라,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에 신중히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건축·도시 분야 융복합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건축·도시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융복
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경

험, 선호되는 교육방식, 정규대학의 단점, 사이버정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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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장점, 사이버 정규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항
목을 활용하였다. 표 10을 보면 설문 응답자의 정규 사
이버 대학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약 71%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사이버 대학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의 희망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설문 결
과, 정규 사이버 대학교육은 전체 중 약 23%, 정규 오프
라인 대학교육(야간)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
면, 정규 오프라인 대학교육(주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
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정규 사이버/오프라인 대학 교육
을 병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교육장식 모두 장단점이 있
다는 것을 암시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된 교육방식
을 선호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Category Fq % Cumulative %
Yes (Experienced) 74 29.1 29.1

No (Non-experienced) 180 70.9 100.0
All 254 100.0

Table 10. Experience of off-line and cyber education 

Category Fq % Cumulative %
Online college education 57 22.4 22.4

Offline college education at night 62 24.4 46.9
Offline college education 19 7.5 54.3

Parallel online and offline college 
education 116 45.7 100.0

All 254 100.0

Table 11. Preferred education methods

Category Fq % Cumulative %
Restriction of time 51 20.1 20.1
Restriction of place 82 32.3 52.4

High educational expenses 56 22.0 74.4
Mismatched curriculum to change 

of industrial environment 11 4.3 78.7

Theory-oriented curriculum 33 13.0 91.7
Old fashioned curriculum 12 4.7 96.5

Lack of linkage between subjects 9 3.5 100.0
All 254 100.0

Table 12. Disadvantage of off-line education (university)

Category Fq % Cumulative %
Cheaper than offline Education 24 9.4 9.4

Accessability
(Trough web, mobile devices) 208 81.9 91.3

Relatively Freedom of 
Curriculum Choice 12 4.7 96.1

High practical usability 2 0.8 96.9
Enhanced communication by 

online platform 8 3.1 100.0

All 254 100.0

Table 13. Advantage of cyber education 

표 12, 13은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장단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오프라인 대학교육의 단점
에 대해 설문한 결과, 수강 공간의 제약, 높은 교육비용, 
수강 시간의 제약이 가장 큰 단점으로 식별되었다.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건축·도시 분야에 
있어 융복합 교육의 단기적 효과는 재직자·실무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재직자·실무자들
은 직무환경 상 교육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프라인 대학교육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의 해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융복합 교육

과정 운영방법으로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이버 대학교육의 장점은 수강 공간 및 수강 시간 제약

으로부터의 해방이 매우 높은 빈도(약 82%)를 기록하였
다. 이는 오프라인 대학교육과 완전히 차별화된 항목으
로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직자·실무자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 비용의 부담 항목,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
케이션 증대 항목은 예상보다 낮은 빈도(약 10%, 3%)를 
차지함에 따라 교육비용 부문에서 오프라인 대학교육 비

용과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Category Fq % Cumulative %
To renew curriculum according to 

Market Situations Rapidly. 61 24.0 24.0

To build the online Practice system 
like offline education 45 17.7 41.7

To introduce the parallel on-offline 
Seminar 52 20.5 62.2

Securing content through exchange 
of offline college curriculum 52 20.5 82.7

Active advertisement about online 
college 5 2.0 84.6

To enhance Connection between 
Online College and Industries 37 14.6 99.2

etc 2 0.8 100.0
All 254 100

Table 14.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lan of cyber 
education

사이버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상황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한 교과목 갱신
(24%), 오프라인 교육 및 세미나 병행(20.5%),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육과정 교류를 통한 콘텐츠 확보(20.5%), 온
라인 실습시스템 구축(17.7%) 등과 같은 항목이 도출되
었다. 도출된 항목 대부분(교과목의 빠른 갱신 제외)은 
사이버 대학이 태생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인

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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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실무자 등의 교육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의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집중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에 치중될수록 기존 오프라

인 대학교와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

(optimum level)의 환경 구축방안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대학교육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의 해소에만 차별화 되어있다. 건설관련 재직자·실
무자와 같은 수요자들은 사이버/오프라인 대학교육을 병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오프라인 대학 교
육의 학습 인프라를 인터넷 환경에 완전히 이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5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융복합 건축·도시 관련 교육과정 운영체
계에 대한 재직자·실무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융복합 교육에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9%를 차지
하였다. 이는 융복합 교육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교
육수요자의 불안감과 재직자·실무자 중심의 응답자 분포
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융복합 교육과정의 지
향점과 교과목 편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특히 관련 전공 교과과목과 심화수준의 융복합 교과과목

을 균등 배분(5:5)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9%를 차자하
였다. 이는 설문 응답자들은 직무관련 전공 교과목에 무
게를 두고 있으며, 융복합 교과과목의 수는 50% 미만으
로 설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융복
합 교과과목의 난이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Category Fq % Cumulative %
Online College 35 13.8 13.8
Offline College 7 2.8 16.5

Running in Parallel with 
Online and Offline 

College
200 78.7 95.3

I’m not sure 11 4.3 99.6
etc 1 0.4 100.0
All 254 100.0

Table 15. Suitable operation methods for fusion education

Category Fq % Cumulative %
Placement of Fusion Subjects 
of General or advanced Level 19 7.5 7.5

Running in Parallel with Major 
Subjects related to their Jobs 
and General level of Fusion 

Curriculum (5:5)

39 15.4 22.8

Running in Parallel with Major 
Subjects related to their Jobs 

and advanced Level of Fusion 
Curriculum (5:5)

98 38.6 61.4

Running in Parallel with Major 
Subjects related to their Jobs 
and General level of Fusion 

Curriculum (7:3)

44 17.3 78.7

Running in Parallel with Major 
Subjects related to their Jobs 

and advanced Level of Fusion 
Curriculum (7:3) 

52 20.5 99.2

I’m not sure 2 8 100.0
All 254 100.0

Table 16. Required curriculum composition

Category Fq % Cumulative %
Traditional Type: Independence 

in each grade Between 
Subjects without Connection

9 3.5 3.5

Limited Connection Type: 
Tying with Required 

Connection of a few Subjects 
to make Omnibus Format 

Curriculum
(One curriculum, many of the 

teaching staff)

34 13.4 16.9

Fusion Type:
In Connection with Level of 

Subjects for Construction 
Projects

(Differentiated Levels of 
Construction Projects by grade, 

The Placement of Professors 
associated Major by Project 

Level)

200 78.7 95.7

I’m not sure 7 2.8 98.4
etc 4 1.6 100.0
All 254 100.0

Table 17. Combination method of fusion curriculum 

Category Fq % Cumulative %
Freestyle : Freedom of All 

Choices by Oneself 58 22.8 22.8

Limited Freestyle: Freedom of 
Choices without Required 

Subjects
180 70.9 93.7

Enclosed Type: Follow the fixed 
curriculum 8 3.1 96.9

I’m not sure 6 2.4 99.9
etc 2 0.8 100.0
All 254 100.0

Table 18. Preferred selection method of fus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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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교과과정의 운영체계에 대한 설문결과, ‘융합
형: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교과과목을 연계하여 구성’ 항
목이 매우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 이는 건설프로젝트
가 다양한 행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있고, 이종의 지식
들이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실무환경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기존의 전통적 교육 운영체계의 선택 빈도
가 매우 낮다(3.5%)는 것이 위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다.  
융복합 교과과정 내 교육수요자의 교과과목 선택방식은 

‘한정자유형: 학과에서 선정한 필수 교과과목 외에 선택 
교과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이 매
우 높은 빈도(70.9%)로 선택되었다. 이는 교육제공자가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상 및 경향에 맞추어 패키지화된 

교과과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실무자 대상의 건축·도시 분야의 융복합 교육과정은 직
무관련성이 높은 교과목을 우선 시 해야 하며, 융복합 교
과목의 수는 적정선을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융복합 인재양성과 그 활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보다 명확한 인재상, 직무, 경력관
리 등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과과
정 운영체계는 건설프로젝트 실무 흐름에 맞게 교과목을 

배치하고, 실무 흐름과 관계성이 떨어지는 교과목은 선
택교과목으로 배치해야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미래 건축·도시 시장, 상품 전망과 현행 관
련분야의 교육체계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향후 건축·도시 
분야에 있어 어떠한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할지를 수

요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력자·
실무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융복합 

교육수요,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

릴 수 있었다.  재직자·실무자들은 건축·도시에서 일반적
으로 다루어왔던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수요는 꾸준히 존

재하나, 응용 또는 융합에 필요한 타학문 분야(금융, 경
영, 기획 및 마케팅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요가 낮게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수요조사 결과는 단기, 장기적 관점의 교육과정 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실
무환경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부터 

선택적으로 융합해야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과 기술
의 흐름에 맞는 학문을 융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상호보완한 새로운 학습체계 구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재직자·실무자 
등의 교육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오프라인 인

프라를 사이버대학 교육체계 내에 적정수준으로 반영해

내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융복합 교육의 효과를 증진

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직무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융복합 

교과목을 병행하는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특히, 재직자·실무자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체계는 이종의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위의 융합형 교과목으로 구성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
정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과정 개발 시 재직자·실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건축·도시 분야
의 융복합 교육에 대해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융복합 교육 수
요조사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분석방법론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향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연구수요가 예상되는 바, 향후 연구에서
는 융복합 교과과목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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